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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매거진

대한변협의 ‘로톡’ 대항마…

공공 플랫폼 ‘나의 변호사’ 출시 법무뉴스

대한변호사협회가 개발한 변호사 정보앱 

‘나의 변호사’가 이달 말 출시된다. 대한변협

이 변호사를 불법 알선한다며 비판해온 기존 

법률시장 플랫폼 ‘로톡’의 대항마 격이다.

〈나의 변호사〉

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개발

해 공식 출범을 앞둔 ‘나의 변호사’ 서비스는 

의뢰인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사례와 변호사

를 찾아 상담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‘로톡’과 

비슷하다. 나의 변호사 역시 카테고리·지역

별 변호사 검색이 가능하고 이용자가 사건의

뢰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 관심 있는 변호사들

이 의향을 표시하고 연결되는 서비스를 제공

한다. 변호사들이 자신의 승소사례와 성과를 

홍보할 수 있는 공간도 있다.

지난 2월 28일부터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베

타서비스를 시작한 ‘나의 변호사’는 이달 말부

터 일반 소비자 모두가 이용가능하다.

1. 변협 ‘나의 변호사 = ‘공짜’·‘공공성’ 

앞세워

변호사 등록 여부를 담당하는 변협이 개발

에 참여한 만큼 ‘나의 변호사’는 공공성에 방

점을 찍는다. 이에 따라 변호사와 국민 모두에

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는 입장

이다.

돈을 더 많이 낸 변호사가 플랫폼 상위에 노

출되는 등의 법률 플랫폼 서비스는 정보의 왜

곡에 가깝기 때문에 랜덤 형식으로 노출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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록 하는 등 운영에 공정성을 기했다는 게 변

협 측의 설명이다. 세간에서 이슈가 되는 사건

이 있다고 해서 플랫폼에 등록된 변호사들에

게 성범죄 등 이른바 핫한 키워드를 내세우라

고 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. 마케팅이라는 이

름의 허위·과장광고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.

뿐만 아니라 변호사의 등록·징계·휴업등

을 관리하는 유일한 변호사 법정단체 변협이 

직접 검증한 정보만 게재할 수 있다는 점도 내

세웠다.

〈로톡 캡처〉

2. ‘변협-로톡 갈등’ 해소될까, 증폭될까  

이에 대해 로톡 측은 나의 변호사 출시에 대

해 “공식 입장은 없다.”고 말을 아꼈다.

일각에서는 민간 플랫폼 업체에 가입하는 

변호사들은 징계하겠다더니 그와 똑같은 서

비스를 하겠다는 건 ‘내로남불’ 아니냐는 말도 

나온다. ([단독]‘로톡’ 징계 착수한 변협, 정작 

그들도 ‘로톡’ 추진중)

익명을 요구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“대한

변협이 과거 ‘변호사중개센터’라는 공공플랫

폼을 출시했다가 실패했음에도 다시 도전한

다는 것 자체가 로톡을 비롯한 민간 법률시장

의 디지털 전환이 성공했고 수요가 명백하다

는 걸 방증하는 게 아닌가?”라고 해석했다. 

배달의민족을 필두로 요기요, 쿠팡이츠 등 다

양한 배달앱이 생겨나고 직방, 네이버부동산, 

다방 등 여러 부동산 중개 서비스가 난립하듯 

법률 중개 서비스 시장 수요도 존재한다는게 

보다 명백해졌다는 설명에서다.

앞서 변협과 서울변회는 로톡 광고비를 두

고 변호사법을 위반한 알선 대가 행위로 보고 

경찰 등 당국에 고발하며 갈등이 증폭됐다. 변

협과 로톡 사이 의견충돌이 커지는 상황에서 

지난달 경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

혐의 결론을 내리며 일단락된 바 있다.

(출처/중앙일보)


